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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채권단 대출 잘못 책임져야…”
소버린자산운용, 위험관리 부족 탓 … 김승유 하나은행장 발언에 발끈

SK의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SK글로벌 채권단은 자신들의 대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

장하고 나섰다.

소버린자산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SK글로벌 채권은행단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지금

까지 SK글로벌에 대한 여신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채

권단은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버린자산운용은 “주주들이란 단지 투기적 투자자일 뿐이므로 주주의 이해는 무시될 수 있다는 취지의 김

승유 하나은행장의 발언은 SK글로벌 사태를 야기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주식회사 제도의 기

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김승유 행장의 발언은 필연적으로 한국기업의 경영 관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국내

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버린자산운용은 채권단이 SK로 하여금 SK글로벌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여신 취급 상의 실책

으로 초래된 손실을 SK 주주들에게 전가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선진적 금융시장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단

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지배구조와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약속을 SK 이사회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SK 이사회의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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